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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주의 말씀 요절

창 간 정 신
● 영생대도의 실천
● 영생학의 보급
● 영생문화의 창달

자 유 율 법
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. 
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
라.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. 인류는 한
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.

의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. 그러나 성공

을 원하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

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

찾아가고 또 만들어 간다. 

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면 그 원인을 

운으로 돌리고 실패하면 자기 탓으로 돌

린다고 한다. 어려운 환경에 굴복하지 

않고 환경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

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. 

어려운 환경을 자신에게 맞게 만들어 가

기 위해서는 간절한 바람이 잠재의식까

지 미칠 정도로 곧고 강해야 한다. 하겠

다고 마음먹었으면 주위의 시선에 우왕

좌왕하지 말아야 한다. 무슨 일이 있어

도 그 길을 가겠다고 굳게 다짐해야 한

다. 그리고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굳게 

믿어야 한다. 

간절하게 바라면 그 생각이 반드시 그 

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들은 

조금씩 조금씩 성공에 더욱 가까이 이르

는 과정이 된다. 먹고 자는 것을 잊을 정

도로 간절히 바라면서 하루종일 마음속 

깊이 새기면 그 생각은 잠재의식까지 침

투해 들어가서 자고 있을 때도 활동하며 

간절함이 강할수록 좀 더 목표를 이룰 

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. 

진정 원하는 일이란 양심이 기뻐하는 

일이며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이다. 성공

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

제 욕심 채우기에 급급해서는 결단코 성

공은 없다. 성공은 혼자서는 이루어 낼 

수 없기 때문이다. 주위의 사람들이 나

의 성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. 그러기 

위해서는 내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다

른 사람도 나를 돕는다. 다른 사람들을 

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자에게 최고

의 축복이 함께하는 법이다.* 

미국의 스룰리 블로트닉 연구조사에

서는 1,500명의 사람들을 두 분류로 나

누어 20년 동안 추적했다. A 그룹에 속

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려면 

먼저 돈부터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직

업을 선택한 사람들로서 연구 대상의 83

퍼센트를 차지했다. 나머지 17퍼센트인 

B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원

하는 일을 하고 돈은 나중에 걱정하겠다

는 정신으로 자신의 직업을 선택한 사람

들이었다. 

이 조사는 몇 가지 깜짝 놀랄 만한 결

과를 내놓았다. 20년 후에 1,500명 중에

서 101명이 백만장자가 되었다. 그 101

명의 백만장자 중에서 한 명을 제외한 

100명이 B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었다. 

자신이 원하는 것을 먼저 추구한 사람들

의 그룹이었다.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

을 할 때 활력이 넘쳐 자신의 능력보다 

더 많은 능률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

것을 입증한 놀라운 결과이다. 공자도 

‘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

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보

다 못하다.’고 말했다. 

나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한다고 말

할 수 있는 사람은 심장 질환에 걸릴 확

률이 매우 낮다고 한다. 미사추세츠 주

의 한 연구 단체에서는 심장병의 원인을 

밝히기 위해 조사 대상자들에게 두 가

지 질문을 던졌다. 당신은 행복한가? 당

신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가? 이 두 가

지 대답에 ‘네’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심

장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. 

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할 

확률이 높은 이유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

일에 대한 열정도 있지만, 더 큰 이유는 

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이다. 사람은 환경

 자기 능력보다 더 많은  
성과를 내는 사람 

이기는 
삶

하여 이기신 것이다. 

그 이기신 하나님이 마귀를 모조리 

전멸시키기 위하여 전략상 우주를 조

종하면서 육천 년간 주관했던 마귀의 

왕권을 빼앗아 이기신 하나님이 그 왕

위를 점령하였다.* 

나라고 하는 주체의식의 마귀가 약 

육천 년간을 하나님을 지배해 왔지만, 

오늘날 한국에 나라고 하는 마귀를 죽

인 위대한 이긴자가 나타났다. 

이긴자는 사람이 아니다. 삼위일체 

하나님의 영이 조희성이라는 사람 속

에 조희성이라는 마귀를 죽이고 점령

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[3]

‘육천 년 만에 나를 이기신 하나님이 출현하셨다’
“대신사님이 굳이 삼원갑자라는 시대

구분법을 사용하신 뜻은 무극대도의 출

현을 시운과 관련시켜 말씀하시려는 의

도로 생각된다. 즉 하원갑은 그 이전까

지의 시대의 기운이 점차 쇠약해지는 시

기로, 다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준비

해야 하는 단계다. 사람들이 불고천명 하

는 효박한 세상을 하원갑의 시운이라고 

보고,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상원갑에 대

한 기대를 말씀하시었다고 생각된다. 삼

원갑자의 시대구분에 따르면, 지금 우리

가 살고 있는 시기(1984-2043년)는 상원

갑에 해당된다. 쇠잔해 있던 도운이 점차 

회복되는 때다. 이 시대에 슬기롭게 처변

하는 것이 우리 천도교 교인들의 시대적 

과제라 할 것이다.” - 천도교 윤암 선도사

수운(水雲)의 상원갑(1804~1863) 시절

이 지나 금운(金運)의 상원갑(1984-2043

년) 호시절에 만고없는 무극대도가 이 

세상에 나온다는 것과 연관된 수운의 유

언은 다음과 같다. 수운 최제우 대신사가 

좌도난정(左道亂正; 도가 아닌 것으로 

유교의 정신을 어지럽혔다는 뜻)의 죄목

으로 참수 당할 때, 북향사배(北向四拜)

를 하고 유언하길, “전(前) 40년은 내려니

와 후(後) 40년은 뉘련가. 천하의 무극대

도(無極大道)가 더디도다, 더디도다, 8년

이 더디도다.”라고 하였다. 

금운 조희성님이 1980년 10월 15일에 

무극경지에 도달하고 1년 동안 밀실 식

구의 죄를 담당한 후 1981년 8월 18일에 

무극대도를 널리 전하기 시작했다. <전

(前) 40년>은 수운이 담당했다고 했으니, 

<후(後) 40년>은 다시 개벽을 위한 금운

이 담당하는 시기이니 1980년에서 2020

년까지이다. 그런데 8년이 지체된다고 

했으니까 2028년이 천하의 무극대도가 

이루어진다는 것이다. 이 말은 전세계 만

민들이 무극대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

건으로 구세주의 분신 역사에 의해서 조

성된다는 것이다. 동전의 앞뒷면이 있듯

이 금운의 보광해(2004년)를 기준으로 

24년 전(前)이 1980년도(금운의 무극경

지를 이룬 해)요 금운의 보광해(2004년)

로부터 24년 후(後)가 2028년이 된다.*

무극경지에 도달하면 

하나님의 빛을 방출하게 돼  

인류 역사 6,000년 만에 성경 예언대로 

구세주가 출현하였다(※ 하나님께서 6일 

동안 일을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

셨다는 말씀과 하루가 천년과 같다는 말

씀). 격암유록의 생초지락에는 20세기 후

반에 정도령이 출현한다고 했으며, 불경

에서는 구체적으로 북방불기 3007년에 

미륵불이 출현한다고 했다. 이로써 유불

선 합일의 정도령·생미륵불·구세주의 출

현 시기가 1980년 경신(庚申)년으로 귀결

된다. 실제 1980년 10월 15일에 노고산과 

소래산 사이 밀실에서 연단 받던 조희성

님이 ‘이긴자’가 되었다. 이긴자란 하나님

이 ‘나’를 이기고 점령하시는 데 성공하여 

승리의 하나님이 된 존재를 말한다. 다시 

말해서 무극경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.  

“사람은 원래가 무극경지에서 살았던 

것이다. 무극경지라는 것은 음·양을 초월

한 경지이다. 남성과 여성이 의식되지 않

는 경지이다. 정욕이 마귀다. 마귀를 죽이

면 사람은 중성이 되게 되어 있다. 여러분

들이 중성으로 화해야 안 죽는 것이지, 감

정이 살아서 움직이면 언젠가는 죽게 되

어 있는 것이다. 그래서 무극경지에 도달

해야 하는 것이다. 그러려면 일초 일초 자

신을 이기면 그 다음 돌아오는 시간도 일

초 일초 이기게 되어 있다. 일초 일초 이

길 때에는 바로 완성의 이긴자가 되는 것

이다. 영원히 이기는 자, 완성자가 되기까

지는 일초 일초를 이겨야 하는 것이다. 그

래서 일하기 싫으면 일을 해야 했고, 졸리

면 잠을 안자야 했다. 이같이 반대생활을 

함으로써 이기는 생활을 했던 것이다. 음

과 양이 합하면 빛이 나오기도 하고 에너

지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 에너지는 소멸

하는 에너지인 것이다. 타서 없어지는 에

너지인 것이다. 음과 양이 없는 무극의 상

태에서 하나님의 빛이 방출하게 되어 있

다. 하나님의 빛은 타서 없어지는 빛이 아

니다. 그 빛은 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

는 빛이다. 세상의 빛은 직선으로 움직

이지만 하나님의 빛은 곡선으로 움직인

다.” - 「이긴자 말씀」 https://youtu.be/

WBfY0kfO16w?si=ot0INqDIEQOXtz-G

수운(水雲)의 상원갑 시절이 지나 금운

(金運)의 상원갑 호시절에 만고없는 무

극대도가 이 세상에 나와 

삼원갑자(三元甲子)는 시대의 변화 주

기를 180년으로 보고, 이를 다시 세 묶음의 

60갑자로 나누어 각기 상원갑, 중원갑, 하

원갑으로 구분하는 시대구분법을 말한다. 

이의 기준이 되는 해를 중국에서는 요(堯)

임금 때의 갑자년(서기전 2337년)으로 하

는 데 대해서, 우리나라에서는 세종 때의 

갑자년(1444년)으로 잡는다. 여기에 따르

면, 1444-1503년이 ‘상원갑’, 1504-1563년

이 ‘중원갑’, 1564-1623년이 ‘하원갑’이 된

다. 그리고 다시 또 1624-1683년이 ‘상원

갑’, 1684-1743년이 ‘중원갑’, 1744-1803년

이 ‘하원갑’이 된다. 마찬가지로 1804-1863

년이 ‘상원갑’, 1864-1923년이 ‘중원갑’, 

1924-1983년이 ‘하원갑’이 된다. 

용담유사 <권학가> 8절

하원갑(下元甲) 경신년(庚申年)에 전

해 오는 세상 말이 요망한 서양적(西洋

賊)이 중국을 침범해서 천주당(天主堂) 

높이 세워 거 소위(所謂) 하는 도(道)를 

천하에 편만(遍滿)하니 가소절장(可笑

絶脹) 아닐런가

위의 ‘하원갑(下元甲) 경신년(庚申年)’

은 하원갑(1744-1803년)의 경신년(1800

년)이다. 1800년 이전부터 중국에는 이미 

천주교가 들어와 신도들을 확보하고 있었

다. 귀주성에 있던 프랑스 총독관저를 천

주교당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용인한 중

국으로서는 굴욕적인 외교 참사를 경신년

(1800년) 말엽에 겪었다. 

용담유사 <몽중노소문답가> 5절

하원갑 지내거든 상원갑 호시절에

만고없는 무극대도 이세상에 날것이니

너는또한 연천해서 억조창생 많은백성

태평곡 격양가를 불구에 볼것이니

이세상 무극대도 전지무궁 아닐런가

천의인심 네가알까 한울님이 뜻을두면

금수같은 세상사람 얼풋이 알아내네

[풀이] 하원갑이 지나가면 상원갑의 호

시절이 도래한다(※ 상원갑은 수운이 살던 

시대였다. 1804~1863 한 갑자 사이클). 그 

때에 반드시 만고에 있어본 적이 없는 새

로운 무극대도가 이 세상에 생겨날 것이

다. 너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, 반드

시 억조창생 수많은 백성들이 다함께 태평

성대를 노래하는 격양가를 부르는 모습을 

머지않아 목도하게 될 것이다. 그렇게 되

면 이 세상에 무극대도는 무궁하게 전하여

질 것이다. 하느님의 뜻과 사람의 마음이 

서로 상통한다는 것을 네가 지금 모른다 

해도 언젠가는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. 하

나님이 다시 개벽에 뜻을 두게 되면, 금수

같은 세상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뜻을 어렴

풋하게나마 알아낼 것이다. - 용담유사(수

운이 지은 하느님 노래) pp260-261 

금운(金運)의 상원갑 호시절에

태풍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. 이긴자란 

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. 그래서  바람도 

이길 수 있고 사람속에  있는 마귀도 이

길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

고로 <이긴자, 승리자>이다.*

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

세를 이긴 이긴자께서는 사람만이 신

이 아니라 바람도 신이라고 한다. 바람

도 신인데 그 신을 그대로 명령에 복종

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아니면 

 ▲ 무극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빛이 방출하는데, 이 빛(영생 주는 감로이슬)은 곡선으로 움직인다

『45년째 지켜지고 있는 이긴자의 5대공약』

있고 주역을 독자적으로 풀이하여 많은 

미래의 일들을 예언해 냈는데 탄허 스

님은 과연 언제를 통일의 때로 보았을

지 살펴보겠습니다.

월악산 영봉 위에 달이 뜨고 이 

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쯤 

후에는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. 여자 

임금이 나오고 3, 4년 있다가 통일

이 된다. - 탄허 스님

이 예언은 1970년대에 이루어졌는

데 그 당시에는 황당하게만 여겨졌었

습니다. 월악산 주변에는 산봉우리와 

달빛이 비칠만한 큰 호수가 없었기 때

문입니다. 하지만 놀랍게도 70년대 후

반 댐 공사가 시작돼 1983년에 충주댐

이 완성되면서 월악산 봉우리에 뜬 달

이 물에 비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

로부터 정확히 30년 후인 2013년에 박

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으로 ‘여자 

임금’이 나오게 됩니다. 하지만 이 예언

격암유록에는 놀랍게도 남북통일

의 시기를 예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.

우리나라가 남북통일되는 해는 

언제인가, 용사(龍蛇)년 적구(赤
狗)의 기쁜 달이다. 그때는 백의민

족이 살아나는 해이다. - 말운론

여기서 용사는 진사년을 뜻하고, 적

구는 병술월을 뜻하는데 병술월이 들

어있는 진사년이라면 을사년(乙巳年)

인 2025년과 경진년(庚辰年)인 2060

년에 해당됩니다. 남사고비결의 예언

대로라면 2025년이나 2060년에 통일

에 준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인데, 

통일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

면 2025년 음력 9월에 통일에 가까이 

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.

우리나라에는 통일의 시기를 예언

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. 바로 대예언

가로 유명한 탄허 스님인데요. 탄허 

스님은 정역, 주역의 대가로 알려져 

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, 이는 해석을 

잘못한 것으로 삼에서 사 년이 아니라, 

삼사(三四)년으로 한자의 숫자 표기법

인 이팔청춘(二八靑春)처럼 두 숫자를 

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 12년

이 되는데 2013년에서 12년을 더하면 

2025년이 되는 것입니다. 격암유록의 

통일 시기와 맞아떨어지는 것이죠. 

탄허 스님과 격암유록의 예언이 일

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, 바로 우리

나라의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. 

동방의 금수강산, 우리 조선에 천

하의 새 기운이 돌아든다. 태고 이

래 처음 있는 무궁한 도법이 꽃 피

니, 무궁화동산 조선은 세계의 중심

으로 화하고, 세계 모든 백성의 부모 

나라가 되리라.. - 격암유록 중

이처럼 격암유록에서는 우리나라가 

세계에서 제일가는 강대국이 될 것임

을 예언하였는데, 이는 탄허 스님이 예

언했던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와 비슷

합니다. 

각각의 나라가 빛을 보고 벌나비 

같이 찾아온다. 천하 만방에 해가 

비치는 때라. 이때는 천지가 뒤집어

지는 시대이니 하느님이 사람으로 

내려오는 때인데 어찌 영원한 생명

이 있음을 모르는가. 가지와 이파리

같이 뻗어 나간 도를 합하는 운이

라. 이때는 여자를 품은 사람이 운

을 받는다. 한 조상에 열 자손이 살

게 되고 도와 교는 모두 합해지니 

이것이 곧 십승이라. 하나의 도로써 

통일되니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고 

덕이 있는 마음이 화합을 낳으니 도

가 없으면 멸망하느니라. - 말운론*

출처 _ https://third.goldbitcoinzcash.
com/entry/동양의-대예언가-격암-남
사고2

격암유록 말운론과 탄허 스님의 한반도 통일 예언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 예언

만고없는 무극대도가 이 세상에 나와 


